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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육상 남자 400ｍ 계주팀이 3주 동

안 3개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.

3번째 한국 신기록을 세운 날, 한국 육상

은 아시아선수권대회 사상 처음으로 남자 

400ｍ 계주 금메달을 수확했다. 넘어야 할 

허들은 많지만 한국 육상은 1988년 서울 

대회 이후 한 번도 서지 못한 올림픽 남자 

400ｍ 계주 무대에 오르는 상상도 해 본다.

400ｍ 계주팀은 지난달 31일 경북 구미

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육상선수권 

계주 결선에서 서민준(21·서천군청), 나마

디 조엘진(19·예천군청), 이재성(24·광주광

역시청), 이준혁(24·국군체육부대) 순으

로 달려 38초49로 우승했다. 디펜딩 챔피

언 태국이 38초78로 2위, 홍콩이 39초10으

로 3위를 했다. 이날 한국은 11일 중국 광

저우에서 열린 2025 세계릴레이선수권 남

자 400ｍ 계주 패자부활전에서 작성한 한

국기록 38초51을 0.02초 줄였다.

올림픽과 세계선수권에 단골로 출전하

고 결선 무대에도 자주 오르는 일본·중국

을 추격하다 보면 한국에도 올림픽 출전

의 길이 열릴 수 있다. 2028년 로스앤젤레

스(LA) 올림픽 육상 계주 출전권 배분 방

식은 확정되지 않았다. 하지만 파리 대회

와 비슷한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. 많은 전

문가가 38초2대의 기록을 내야 LA 올림

픽 남자 400ｍ 계주에 출전할 것으로 내다

본다. 한국 기록을 0.2초 이상 단축해야 올

림픽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의미다.

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(MLB) 로스앤

젤레스(LA) 다저스에서 뛰

는 김혜성(26)이 

뉴욕 양키스를 

상대로 시즌 2호 홈런

을 치며 공수에서 펄펄 날았다. 

다저스는 1일(한국시간) 미국 캘리포니

아주 LA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

MLB 정규시즌 양키스와의 홈 경기에서 

18-2로 크게 이겼다. 

김혜성은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

해 홈런 1개 포함 4타수 4안타 2타점, 볼넷 

1개로 맹활약했다. 시즌 타율은 0.366에서 

0.422(45타수 19안타)로 급상승했다. 

주전 유격수 무키 베츠의 발

가락 부상으로 김혜성은 올해 

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선발 유

격수로 나왔다. 

김혜성은 올해 2루수로 9번, 중견수로 3

번 선발 출전했고, 유격수 선발은 이번이 

처음이다. 또 5월27일 클리블랜드 가디언

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온 이후 좀처럼 

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닷새 만에 선발 라

인업에 이름을 올렸다. 

김혜성은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

루한 뒤 2회 두 번째 타석에서 시즌 2호 홈

런을 터뜨렸다. 

팀이 8-0으로 크게 앞선 2사 2루에서 타

석에 등장한 김혜성은 양키스의 두 번째 

투수 좌완 브렌트 헤드릭의 8구째 시속 

148.4㎞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 쳐 오른쪽 

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날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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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달 31일 오후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‘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’에서 남자 계주 

400m에 출전한 대표팀 선수들이 결선에서 1위로 들어온 뒤 기뻐하고 있다. 왼쪽부터 이준혁(국군체육

부대)·이재성(광주시청)·나마디 조엘진(예천군청)·서민준(서천군청).  연합뉴스

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는 

외야수 이정후(26)도 닷새 만에 ‘멀티 히트’ 

활약을 펼쳤다. 

샌프란시스코는 1일(한국시간) 미국 플

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열

린 2025 MLB 정규시즌 마이애미 말린스

와의 원정 경기에서 0-1로 졌다. 

2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후는 

5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.  

이정후가 한 경기 안타 2개 이상을 생산

한 것은 5월27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

상대로 4타수 2안타 성적을 낸 이후 5일 만

이다. 

1회 무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

마이애미 선발 투수 에드워드 카

브레라의 2구째 시속 156㎞의 빠

른 공을 받아 쳐 우전 안타를 때

렸다. 타구 속도가 시속 167㎞를 

넘을 정도로 잘 맞은 타구였다. 

이정후는 이어진 1사 1·3루 기회에

서 2루 도루에 성공하며 이틀 연속 

도루도 기록했다. 시즌 5호 도루

다. 이정후는 3회 두 번째 타석에

서도 안타를 추가했다.

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카

브레라의 3구째 시속 140.8

㎞ 슬라이더를 때린 공이 

유격수 쪽으로 향했고 빠

른 발을 앞세워 내야 

안타로 출루했다.  

 스카이데일리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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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혜성 ‘2호 홈런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정후 ‘멀티 히트’

‘3주 동안 3개 新’ 男 400m 계주… 올릭핌 티켓 ‘부푼 꿈’

렸다. 타구 속도가 시속 167㎞를 

김혜성, 닷새 만에 출격 투런포

양키스전 4안타·1볼넷 맹활약

첫 유격수 출전 호수비 ‘원맨쇼’

이정후, 5일 만에 방망이 화끈

마이애미전 5타수 2안타 펄펄

시즌 5호 도루… 팀은 0-1 패

빅리거 듀오 맹활약

LA 다저스 김혜성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


